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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ocial being, people can cooperate and control one another through the power of reputation, which is a critical 

opinion of someone given by other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obstacles in clarifying the identity of traditional 

types of reputation, for they are mostly words of mouth passed among members of a society. However, due to dramatic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now we can clearly see and analyze 

written reputations, which used to be passed only from mouth to mouth.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negativity bias—a notion that an event of a more negative 

nature has a greater effect on one’s psychological state than a positive event—applies to spread of reputation online, 

and examines related factors and effects. To this end, reputation-related online comments left by social media users 

during the election period of Korea’s 6th provincial election on 4 June 2014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a Bass 

diffusion model was used, which is based on th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at online forum, negative reputations spread more quickly and more widely 

than positive ones, had a greater impact, and mass media such as online news outle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pread of reputatio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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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적 두뇌 이론’은 인간의 큰 뇌가 타인과의 

교류를 위한 사회적 도구 역할을 한다는 이론으로 

진화생물학자들에 의해 제시, 발전되었다. 인간의 

뇌 용량은 200만 년 전에 침팬지보다 조금 큰 정

도였던 호모하빌리스의 500cc에서 현생인류를 포

함하는 호모사피엔스의 1400cc로 증가되었으며 체

중에서 약 7%에 해당하는 비중에 비해 전체 에너

지의 20%를 소모한다(Ratey, 2002; Lynch and 

Granger, 2009). 이러한 뇌를 가진 인간은 지구상

의 동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며 정교

하게 발달한 인지 도구 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발

달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Alexander, 1986; 

Dunbar, 1998).

평판은 ‘세상 사람들의 비평’이라는 뜻으로 집단

을 이루어 사회 속에서 사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

한 평판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선행을 장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방지할 수도 있는데 

이렇듯 인간이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평판은 그 동안 사회가 대규모로 커지고 

사람들을 서로 격리시키는 기능의 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그 효력을 상당부분 잃기도 했지만 인터

넷의 도래는 인간이 다시 평판을 사용하여 서로 소

통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게 되었다

(Whitfield, 2013).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

한 디바이스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은 정보 검색,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 외에도 소통 

기능이 매우 강력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

한다. 인터넷에서 디지털 형태로 전파되는 정보와 

평판은 대면(對面)을 통한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빠르고 멀리 퍼지고 삭제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존된다(이에 따라 개

인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자신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Chung 

and Lee, 2013) 2014년 유럽에서는 검색 사이트

를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자신의 검색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스페인 남성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익명성이 특징이던 초기 온라인 사회

에서의 소문의 힘은 다소 약했으나 실명성을 바탕

으로 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 및 폭발적인 확산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의 평판의 힘은 한층 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의 평판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구전 마케팅과 관련하여 온라인 환경에

서의 구전(word of mouth) 효과의 검증(Brister, 

1991; Chatterjee, 2001; Lee and Lyi, 2004; Sung 

et al., 2002) 및 온라인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연구(Jo, 2012; Jo and Lee, 2013; Kim 

and Kim, 2014; Shim and Rhee, 2013) 중심으

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구

전정보의 방향성(긍정, 부정) 효과에 대한 비대칭

성(긍정적 구전정보보다 부정적 구전정보의 영향

력이 더 큰 현상)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Park, 2007; Pfeffer et al., 2014; Yoo et al., 

2009).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현상에 대한 

파악에 그쳤을 뿐 구전정보 방향성 효과의 비대칭

성이 보여지는 이유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심층적

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판, 즉 구전정보의 

생성과 전달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춰 

심리학 및 진화생물학 등에서의 이론 등을 통해 

부정적 평판의 영향력이 긍정적 평판에 비해 더 

큰 이유를 탐구하고 구전 마케팅 분야가 아닌 영

역에서 평판의 방향성에 대한 비대칭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평판 확산의 차이

와 확산모형에 기반한 확산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실험을 위한 조작

적 상황 및 시나리오에 따른 설문조사 방법을 사

용하여 간접적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

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 남긴 

실제 평판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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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측정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평판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4

년 6월 4일에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

간 중 서울시 교육감 후보 A의 딸과 후보 B의 아

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한 소셜 데이터(트위

터, 페이스북, 블로그) 및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Bass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적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차

이와 확산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문헌 조사 

2.1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

지금까지 온라인 환경에서 구전정보의 방향성 

효과에 대한 비대칭성을 확인한 논문들은 대부분 

온라인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었으며(Park, 2007; Pfeffer et al., 

2014; Shim and Rhee, 2013; Yoo et al., 2009) 

이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heswaran and Meyers-Levy(1990)는 부정적 

구전정보의 영향력이 긍정적 구전정보보다 더 큰 

이유에 대해 정보가치 측면에서 접근하여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가 더 진단적(diagnostic)이

어서 정보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Park and Lee(2009)는 구전정보의 방향성 

효과에 대한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소비환

경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여 소비자가 소비환경에

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강하게 소비자의 기억 속에 각인되며 이로 인

해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구전 활동을 더 적극적

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치는 정보 수용자의 상황 등에 따

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강하게 기억되는 근

원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비해 심리학 및 정신과학계의 연구들은 인

간이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 :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현상)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 왔는데 이는 평판의 생성과 전

달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평판의 확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평판의 방향성 효과에 

대한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로써 제

시하는 부정적 편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저 Cacioppo et al.(1997)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특정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페라리

(긍정), 절단된 면(부정) 또는 헤어드라이어(중립) 

사진을 보여주며 두뇌의 대뇌 피질 부분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인간의 뇌가 부정적

인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Carretie et al.(2001) 또한 뇌 사건유발전위(event- 

related potentials, ERP) 방법을 사용하여 피험자

들에게 긍정, 부정 및 중립적인 감정의 사진 세 그

룹을 자극으로 주는 실험에서 긍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진폭이 높고 

짧은 대기 시간을 보여주었다는 결과를 통해 주변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에서 부정적 편향이 존재함을 

밝혔다.

Baumeister et al.(2001)은 지금까지의 많은 연

구결과들을 통해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Bad is stronger than good)’는 내용이 심리학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러한 징후는 쥐를 가지고 진

행된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나쁜 감정, 나쁜 부모와 나쁜 피드

백은 좋은 경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쁜 

정보는 좋은 것보다 더 철저하게 처리된다. 또한 

나쁜 인상과 나쁜 고정 관념이 더 빨리 형성되고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더 빨리 잊혀진다. 그러나 

연구팀은 비록 나쁜 일이 좋은 일보다 더 강한 영

향을 끼치더라도 더 많은 좋은 일들에 의해 나쁜 

일들의 부정적 심리 효과를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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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이를 위해 한 번의 나쁜 일에 대한 다섯 

번의 좋은 일의 비율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Hamlin et al.(2007, 2010)은 생후 3개월, 6개

월, 10개월 유아들에게 협력하는 나무토막, 방해하

는 나무토막, 중립적인 나무토막 중 선택하게 하

는 실험을 통해 언어를 배우기 전의 유아들도 성

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반사

회적인 대상보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우려고 하

는 친사회적인 대상을 선호한다는 실험 결과를 보

였고 이를 통해 부정적 편향이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고 제안하였다.

Anderson et al.(2011)은 피험자들에게 모르는 

사람에 대한 6가지 정보(부정적 소문, 긍정적 소

문, 중립적 소문 및 부정적인 비사회적 정보, 긍정

적인 비사회적 정보, 중립적인 비사회적 정보) 중 

하나를 말해준 후 한 쪽 눈에는 소문의 주인공 사

진을 보여주고 다른 쪽 눈에는 집 사진을 보여주

는 실험을 통해 부정적 소문만 시각에 영향을 준

다는 결과를 보였다. 

Nass and Yen(2010)의 연구결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인 일보다 더 강하

고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라는 것을 보였다.

인간이 이러한 부정적 편향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진화론적 근거를 들어 인간이 부정

적 편향에 따라 사소한 위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야 사망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이다(Baumeister 

et al., 2001).

2.2 확산(Diffusion) 

본 논문에서는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적

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평판 확산 형태와 확산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상품, 기술, 서비스, 아이디어 등의 확산

에 대한 연구는 Rogers(1962)의 혁신확산이론(Inno-

vation Diffusion Theory)을 발전시킨 Bass(1963, 

1969)의 내구재(consumer durables) 신상품에 대

한 초기구매모형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왔다.

신제품의 구매는 혁신의 수용에 의한 것이라는 

Bass의 신제품 확산모형은 전통적인 마케팅 분야

뿐만 아니라 ICT 분야에서의 기술, 제품 또는 서

비스의 수요예측과 확산의 원인 연구에도 적용되

었다. Mahajan et al.(b)(1990)는 Bass 확산모델

을 사용하여 제품 혁신에 대한 수용자 범주-혁신 

소비자(innovators), 조기 수용자(early adopters), 

조기 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

jority), 최후 수용자(laggards)-를 개발하고 개인

용 컴퓨터의 확산을 조사하는데 있어 Bass 확산

모델에 기반한 수용자 분류가 유용함을 보였다. 

Michalakelis et al.(2008)은 Bass 확산모형을 이

용하여 그리스에서 이동 전화 가입의 확산 속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S자 형태의 모델이 이

동 전화의 확산을 예측하는데 충분히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또한 Bass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은 정보

의 성격이 수용자에 의해 한 번 정보가 채택되면 

내구재처럼 장기간 반복적인 열람이 가능하여(Jo, 

2013) 정보 확산의 연구에도 사용되고 있다. Han 

et al.(2009)은 Bass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확산에 

성공하는 아이템과 실패하는 아이템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에 있어 다양한 영향

자들(Influentials)이 제품의 확산 과정에서 혁신

효과와 모방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통해 인

터넷 정보 확산을 연구하였다. Lee et al.(2013)은 

Bass 확산모형을 적용하여 온라인 매체인 블로그

와 온라인 뉴스에 따른 정보 확산차이와 근접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보유형인 연예, 시사(국제), 

제품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정보 확산차이를 연구

하였다.

이외에도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확산과 관련

된 연구에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정보 

전파의 성능 분석 연구(Wang et al., 2014), Peer- 

to-Peer 네트워크상에서 비디오 콘텐츠 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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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판 활용 연구(Huang et al., 2012), 개인 

정보 누설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연구(Shim 

et al., 2009) 등이 있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두고두고 언급되는 평판의 성격

이 정보와 마찬가지로 내구재와 유사하고 Bass 

확산모형이 온라인상에서의 부정태와 긍정태의 평

판 확산 형태 및 원인을 설명하기에 효과적이며 

사용된 데이터가 양은 적지만 안정적인 확산모형 

구축에 필요한 최대치를 지난 시기를 포함하므로

(Bulte and Lilien, 199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온

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분석에 Bass 확산모형을 

적용하였다.

Bass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은 혁신의 잠

재적인 수용자가 대중매체와 구전이라는 두 가지 

정보(의사) 전달 수단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혁신이 

확산된다고 가정하고 확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대중매체에 의한 외부적 영향 요인과 구성원

간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구전에 의한 내부적 영향 

요인으로 구분하였다(Mahajan et al., 1990b). 그

리고 확산의 형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의 결합

으로 S자 곡선의 누적확산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

하였다(Mahajan et al., 1990a).

Bass 확산모형은 위험 함수(hazard function)

와 밀도 함수(density function)의 정의로부터 유

도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Bulte and Lilien,　

1997; Mahajan et al., 1990a).　

 


 




위의 식에서 n(t)는 t시점에서 수용자의 수, N(t)

는 t시점까지의 누적수용자의 수를 나타내며 이러

한 Bass 확산모형은 외부영향 계수(혁신 계수) p, 

내부영향 계수(모방 계수) q, 궁극적 수용자의 잠재

적인 수 m, 이 3가지 모수의 추정을 필요로 한다

(Mahajan et al., 1990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판단이나 유사제품의 확산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Lawrence and Lawton, 

1981; Mahajan and Sharma, 1986).

Bass 확산모형의 모수 추정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에는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

tion, MLE), 비선형최소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s, NLS) 등이 있다(Kim et al., 2001).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 안정적인 모수 추정

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가 충분해야 하나 데이터

가 적은 경우에는 3가지 모수 중 한 개의 값을 주어

진 정보를 활용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모수들을 추

정하는 제한적인 모수 추정법이 사용된다(Phillips, 

2001).    

3.2 연구 가설

사회언어학자들은 ‘부정태(남에 대한 험담)’가 ‘긍

정태(남에 대한 덕담)’보다 더 빨리 퍼지고 파장도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Won et al., 2005). 

이는 지금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환경에서 구전

정보의 방향성에 대한 비대칭성(긍정적 구전정보

보다 부정적 구전정보의 영향력이 더 큰 현상)을 

확인한 연구들(Park, 2007; Shim and Rhee, 2013; 

Yoo et al., 2009)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외에도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부정적인 입소문의 폭발적

인 확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Pfeffer et al., 

2014).

그러나 이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

한 노력은 미미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 제시된 원

인들은 현상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재 파악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Maheswaran 

and Meyers-Levy, 1990; Park and Lee, 2009). 

구전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마케팅 

및 광고 분야를 벗어나서 평판의 생성과 전달 주체

인 인간의 본성에 주의를 기울여 심리학 및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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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좋은 일보다 나

쁜 일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부정적 편향

(negativity bias)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Baumeister et al., 2001; Anderson 

et al., 2011). 이는 평판의 확산에도 적용되어 평판

의 방향성 효과에 대한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근원

적인 이유로써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

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판의 생성과 전달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춰 심리학 및 진화

생물학에서 연구된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 

이론을 통해 부정적 구전의 영향력이 긍정적 구전

에 비해 더 큰 이유를 탐구하고 구전 마케팅 분야

가 아닌 영역에서 평판의 방향성에 대한 비대칭성

을 구전량(Brister, 1991)을 사용한 구전효과의 측

정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 부정적 편향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부정

적인 평판이 긍정적인 평판보다 더 빨리 

많이 퍼지고 파장도 더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분석-정

보(의사) 전달 수단 측면에서 접근한 평판 확산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Bass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은 혁신의 잠재적인 수

용자가 대중매체와 구전이라는 두 가지 정보(의사) 

전달 수단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혁신이 확산된다

고 가정하고 확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

중매체에 의한 외부적 영향 요인과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구전에 의한 내부적 영향 요

인으로 구분하였다(Bass, 1963, 1969; Mahajan et 

al., 1990b).

정치, 연예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부정적

인 소문의 확산에는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

매체가 핵심 도구로 작용(Klein, 1996)하여 대중들

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부정

적인 평판이 확산될 때에도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구전(내부적 영향 요인)보다는 온라인 뉴

스 등의 대중매체(외부적 영향 요인)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 예측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및 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

은 두 번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2 :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적인 평판확산에는 

외부영향 요인이 내부영향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4. 연구 방법 및 결과

4.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평판 확산에서의 부정적 

편향 현상, 즉 부정적 평판이 긍정적 평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자 우리나

라에서 2014년 6월 4일에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서울시 교육감 후보 A의 딸과 

후보 B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한 소셜 

데이터 및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이 사례는 동일한 사안(2014

년 6월 4일에 시행된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 평판이 생성된 출처가 동일한 지위

(후보자의 자녀)를 보유하며 내용이 대비되는 특성

(비난-부정적, 칭찬-긍정적)을 가져 동일 사안에 

대한 부정적 평판과 긍정적 평판의 확산 비교분석

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두 

후보자와 관련하여 본 사례를 포함하는 개인적인 

신상 외에는 선거기간 중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 편향에 따른 평판 확산 차이에 의

한 영향을 선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

례라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코난테크놀로지의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 분석 서비스인 펄스K를 사용하여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사

용자들이 후보 A의 딸과 후보 B의 아들 글에 대

해 온라인상에서 언급한 실제 데이터(단, 본 연구

에서는 트위터 데이터에서 리트윗 즉 단순 전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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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Reputation Diffusion using Cumulative Mentions

포함하지 않았다)와 해당 건에 대해 보도한 온라

인 뉴스 기사들을 수집하였고, 검색기간은 후보 B의 

아들이 긍정태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최초 

게재일인 2014년 5월 29일부터(후보 A의 딸이 부

정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게재일은 2014

년 5월 31일) 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까지의 일

주일로 설정하였다.  

Bass 확산모형 구축은 IBM SPSS Statistics 

21과 SAS 9.2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특성에 따라 선형 추정이 적합한 부정적인 평판은 

제한적 OLS 추정법, 비선형 추정이 적합한 긍정

적인 평판은 제한적 NLS 추정법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3가지 모수 중 m을 두 개의 대비되는 

평판들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보고자 서울시 교육

감 선거인수 8,441,594명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p, 

q를 각각의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4.2 분석 결과

4.2.1 선거 관련 데이터로 살펴본 온라인상에

서의 부정적 편향 현상

두 후보자의 자녀들에 의해 부정태와 긍정태의 

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되기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

과를 살펴보면, 2014년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언

론사 등에 의해 실시되었던 10회의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후보자 A가 20～30%대의 

지지율로 네 명의 후보자들 중 1위를 대부분 차지

하였고(10회 중 8회), 후보자 B는 4.1%에서 출발

한 지지율이 최고 18.7%까지 상승은 하였으나 계

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

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

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기 때문에 2014년 5월 29일 이후에는 여론조

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분석기간(2014년 5월 29일～2014년 6월 4일) 

동안 ‘A 후보 딸’과 ‘B 후보 아들’을 검색어로 하

여 온라인상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트위터, 페이스

북, 블로그)에서 각각 누적된 언급수를 통한 평판

의 확산 형태는 <Figure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정적인 평판이 긍정적인 평판보다 첫 날의 언급

수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며 급격히 확산되는 형태

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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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Reputation Diffusion using Noncumulative Mentions

그리고 두 평판에 대해 일자별로 각각 언급된 

수를 차트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다. 긍정

태의 글을 게재한 ‘B 후보 아들’에 대한 온라인상

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언급 형태는 게재 

첫 날의 낮은 언급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고점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부정태의 글을 게재한 ‘A 후보 딸’

에 대한 언급은 게재 첫 날 가장 높은 언급수를 

기록하고 점차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완만해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두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평판 확산 

차이는 6월 4일 선거일의 결과(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던 후보 A가 3위의 득표율로 선거에

서 패배하고 하위권에 머물던 후보 B는 후보 A와

의 대비효과(Contrast Effect)로 인해 당선)에 영

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 A의 딸과 후보 B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

서 언급한 횟수를 조사하여 구전량을 사용한 구전

효과의 측정을 시행하였다. 전체적인 구전량 및 

일자별 언급수/누적 언급수를 비교하면, 특히 그래

프로 표현 시 부정적인 평판과 긍정적인 평판의 

확산되는 양 및 확산 형태가 확연히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판의 생성과 전달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춰 심리학 및 진화

생물학에서 연구된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 

이론을 통해 부정적 평판의 영향력이 긍정적 평판

에 비해 더 큰 이유를 탐구하고 구전 마케팅 분야 

이외의 선거 사례에서 평판의 방향성에 대한 비대

칭성을 확인하였다. 즉 부정적 편향에 따라 온라

인상에서 부정적인 평판이 긍정적인 평판보다 더 

빨리 많이 퍼지고 파장도 더 클 것이다, 라는 연구 

가설 1이 검증되었다.

4.2.2 확산모형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차이

분석기간 동안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언

급 횟수로 Bass 확산모형을 추정한 결과 부정적

인 평판과 긍정적인 평판 모두에서 모형과 계수들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정적인 평판에 대해 

추정된 Bass 확산모형의 설명력은 94.5%이고 모

형의 적합성은 F-value 25.758로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계수 p, q 또한 유의수

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긍정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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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대한 Bass 확산모형의 설명력은 61.2%이고 

모형의 적합성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선형 추정에 비한 비

선형 추정의 어려움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

수 p, q는 부정적인 평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Table 1>

은 이러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Table 1> Comparison of Reputation Diffusion

Nagative 
Reputation

Positive
Reputation

Parameter esimation
p
q

-0.648
**

0.001
**

-0.01
**

0.000034
**

Model fit
F-value
R2

25.758
**

0.945
 3.94

*

0.612

*
p < 0.10, 

**
p < 0.05.

위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가설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적인 평판 확산에는 외부영

향 요인이 내부영향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

이다)에 대한 검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

태와 긍정태 모두에서 외부영향 계수 p의 크기가 

내부영향 계수 q보다 더 크며 이로부터 본 연구에

서 다루는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사례에서는 

부정적인 평판에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평판 모

두에서 외부적 영향 요인이 내부적 영향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외부영향 요

인은 온라인 뉴스 등의 대중매체, 내부영향 요인

은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인한 구전으로 본 연구 

사례에서의 온라인 뉴스의 영향은 <Table 2>를 

통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후보 A의 딸이 

부정태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첫 날부터 많은 

온라인 언론 보도가 있었던 부정적인 평판의 경우

가 후보 B의 아들이 긍정태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지만 온라인 언론 보도가 첫 날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미진했던 긍정적인 평판의 경우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언급수가 훨씬 많았다. 

이와 같이 Bass 확산모형 적용을 통하여 평판 

확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보(의사) 전달 

수단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온라인 뉴스 등의 

대중매체(mass media)가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

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보였다. 특히 부정

적인 평판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는 인간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편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보도의 발생 빈도도 높거니와 보도 후 더 큰 전파

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영향력 또한 한층 커

짐을 본 연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Mentions in Social Media platforms and Online 
News

Date

Nagative Reputation Positive Reputation

Social
Media

Online
News

Social
Media

Online
News

2014.05.29 - - 28 -

2014.05.30 - - 150 4

2014.05.31 3,452 53 711 16

2014.06.01 2,862 127 436 18

2014.06.02 1,270 114 337 17

2014.06.03 414 48 173 4

2014.06.04 401 12 97 13

Total 8,399 354 1,932 72

5. 결  론 

사회적 두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큰 뇌는 타

인과의 교류를 위한 사회적 도구 역할을 위한 것

으로 이러한 뇌를 보유한 인간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고도로 발달한 언어 능력을 사용하여 평판

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선행을 장려할 뿐만 아

니라 악행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평판은 

사회 구성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words of mouth) 형태의 개인 간의 의사전달이

었기 때문에 실제 모습을 알기가 힘들었다. 그러

나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

산으로 인하여 말로 전해지던 평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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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논문에서 확인

된 부정적 평판의 영향력이 긍정적 평판에 비해 

더 큰 현상의 발생 이유를 근원적으로 탐구하고 

일반화를 위해 구전 마케팅 이외의 분야에서 실제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판의 방향성에 대한 비

대칭성을 확인하는 한편 그로 인한 평판 확산의 

차이와 확산모형에 기반한 확산 요인에 대해 연구

하고자 우리나라에서 2014년 6월 4일에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서울시 교육감 

후보 A의 딸과 후보 B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 남

긴 실제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사례에서 온

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시 평판의 방향성에 대한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ass 확산모

형 적용을 통하여 평판 확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보(의사) 전달 수단 측면에서 분석한 결

과는 온라인 뉴스 등의 대중매체(mass media)가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함을 보였다. 특히 부정적인 평판에 대한 대중매

체의 보도는 인간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정

적 편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보도의 발생 빈도도 

높거니와 보도 후 더 큰 전파력을 가지게 되고 그

로 인해 영향력 또한 한층 커짐을 본 연구 사례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한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으로는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평판 관리 전략이 

제시될 수 있다. 

인터넷의 출현 및 발전,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이용 확대로 인하여 기업 및 제품뿐만 아니라 정

치인, 연예인 등의 유명 인사들은 부정적인 평판

의 급속한 확산에 더 쉽게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

한 부작용 역시 더 빠르고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되

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평판 확산 시의 중

요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평판 관리의 

첫걸음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판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주체인 인간은 심리

적 본성으로써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을 가

지기 때문에 긍정적 평판보다 부정적 평판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부정적 평

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정적 평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적 평판이 긍정적 평판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더 확산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명 또는 사

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미 확

산된 부정적 평판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수

의 긍정적 평판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

할 수 있다. 먼저 말로만 전해지던 평판을 실제 온

라인상에서 수집된 선거 관련 평판 데이터를 분석

함으로써 구전 마케팅 이외의 분야에서 온라인상

에서의 평판 방향성에 대한 비대칭성을 확인하였

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평판의 양에 비

하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판의 양은 적

지만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미

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는 부정적

인 평판의 발생 시작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전

통적인 오프라인 신문은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발간되지 않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판 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는 

초기에 오프라인 신문 뉴스를 배제한 온라인 뉴스

의 영향력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Bass 

확산모형 적용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

에 대한 수리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의 평판 확산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

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이로부터 고려할 수 있는 미

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확산에 부정적 편향 현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선거 분야 데이

터만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구전 마케팅 이외의 다양

한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상에서의 평판의 확산 요인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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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용된 Bass 확산모형은 확산 과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정보(의사) 전달 수단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평판 확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부적 영향 요인인 대중매체와 내부적 영향 요인

인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구전만을 가정

하였다. 이 밖에 다른 요인들이 반영된 온라인상

에서의 평판 확산 연구가 적용 분야의 특성에 따

라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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